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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곤혹”
한화증권, 김승연 회장 비자금 관리 의혹 … 본사 증권 압수수색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혼란에 빠졌다.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9월16일 서울 장교동 그

룹 본사와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9시경 수사관 10여명을 파견해 회계장부 등 내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 그룹 본사와 한화증권이 차명계좌를 통해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본격

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은 한화증권을 퇴사한 한 직원이 2010년 초 “회사가 그룹 비자금 관리에 쓰는 불

법계좌를 가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7월경 거액이 오간 차명계좌 5개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한 달 가량 내사

를 벌이다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넘겼다. 5개 계좌에는 현재 5억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증권가 안팎에서는 한화그룹이 해당 계좌로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조성해 김승연 회장과 친인척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검찰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5개 계좌와 연결된 관련계좌를 추적해 자금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고 한화

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계좌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조성된 김승연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며 “실명화가

되지 못한 일부 계좌가 2004-05년 이후 방치되다 오해를 받은 것”이라며 “금감원에도 충분히 설명한 사안이며

검찰 조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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